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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양의 기원 

양이라는 동물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여 어떠한 진화과정을 통하여 오늘날의 메리노양

과 같이 진화되었느냐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더듬는 것과 같아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나 영국의 노퍽(N o rfo lk )지방에서 발견되었던 양의 뿔 화석을 놓고 추정한 학자의 견

해에 따르면, 약 50만 년 전부터 양이 이 땅 위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후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 영국에서만 살고 있던 것이 아님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양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약 1 5 0 0만 년 전 유럽이나 서남아시아 지역에 떠돌아다니

던 영양(羚羊)이 그 원형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으며, 그 후에 소나 양, 산양 등으로 분화

되어 갔으리라는 견해가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고대 양의 원류는

(1 ) 서남 아시아의 우리알(U ria l, 학명 O v is  L a r is ta n ic a  와 O v is  O r ie n ta lis )양 

(2 ) 중앙 아시아의 아갈리(A rg a li 학명 O v is  A m m o n )양 

(3 ) 남유럽의 무프론(M o u flo n , 학명 O v is  M u s im o n )양 

(4 ) 북미 록히드 산맥에 살고 있는 빅 혼(B ig  H o rn , 학명 O v is  C a n ad e n s is ) 양의 4종인데, 

이 중에서 빅 혼 양은 가축화되지 못한 채 야생 양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나 매년 그 숫자

도 줄고 있다.

신석기 시대 후반 스위스의 호숫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양을 가축화하고 있었다

는 발굴 보고가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양은 체구가 대단히 작았다고 한다. 

한편, 본격적으로 양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중류를 가로질

러 이란의 고원에 이르는 “비옥한 반달형 지대”의 바빌로니아 지방의 여기저기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 농촌 유적에서의 밀, 보리 등의 재배와 함께 양 또는 산양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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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되던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말하자면 기원전 6천년 이상의 오래된 옛 이야

기다.

이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에서 활동하던 페니키아인들은 항해술뿐만이 아니라 비즈

니스에도 능숙하여 지중해를 이용하여 유럽으로의 양의 수출까지도 꾀하고 있었으며, 후에 

메리노 왕국을 건설한 스페인에도 이 페니키아인들이 양을 갖고 갔다고 한다.

희랍의 유명한 “황금 양모의 전설”에서 당시의 영웅 이아손(Ja so n )이 아르고호를 타고 콜

키스(C o lch is )를 침략한 목적이 황금 양모(G o ld e n  F le e ce )의 약탈이었다니까 3천 5백년 전에

도 양모가 얼마나 귀중한 물건이었나 하는 것을 잘 설명하여 주는 이야기다. 

그리고 성경에도 무수히 양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물은 (인간을 제

외하고는) 양이다. 창세기 2장에도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원전 1 8 00년경, 이집트 제 1 8왕조가 구축한 카르낙(Tem p le s  o f K a rn a k ) 신전의 숫양의 

무리 그림은 이미 양의 사육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팔레스티나 남부나 요르단 강 동쪽의 비옥한 평야가 

목축에 적합하였다는 것과 양치기들은 목초를 따라 여기 저기 유목을 이어갔다는 것이며, 

당시의 목양은 양모의 채취를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았는데, 양모는 요즘처럼 깎지 않고 그냥 

몸에서 뽑았다고 한다.

양모 외에는 시리아에서는 뿔을 갖고 악기를 만들었고, 희랍에서는 화장용 기름을 만들었

는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가죽으로 옷을 만들거나 가죽의 물주머니를 만들고, 양젖으로는 

밀크나 술 또는 치즈 같은 것을 만들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가장 먼저 양의 품종 개량에 손을 댄 사람은 야곱이며, 그는 다갈색

이나 흑색 양의 털을 백색이나 얼룩 양으로 개량하였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영국에서

는 얼룩 양을 야곱(제이콥)이라고 하며, 이 야곱의 후손들은 다비드 왕 시대에 들어와서는 

순백색의 양모를 생산하는 양으로 개량을 끝냈다. ♣ (공석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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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ia l>                                < A rg a li>

   

                 < M o u flo n >                               < B ig  H o rn >

    

           < T em p le s  o f K a rn a k>                          < Ja co b  sh e e p >


